
평화선언문 - 한반도와 동북아를 평화체제로 

하늘과 땅, 물과 바람, 물고기와 새, 모든 생명들이 한 몸이며 한 마음입니다. 세상 만물은 뗄레야 뗄 

수 없고 서로 나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부처님은 끊임없이 설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인류가 추구해야하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 한다면 집착과 분별을 넘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냉전체제와 국가이기주의의 산물로 인해, 아집과 자비심의 부재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한지 60년 동안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

서 진정성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고통만을 지속해 왔습니다.  

과거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 고구려는 서로 원수처럼 싸웠지만, 수백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를 

한민족의 역사로 배우고 있듯이 수백년 뒤 역사시간으로 보면 지금의 남북 갈등은 미망에 빠져 행한 어

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전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은 커녕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등 전쟁의 극단적 일촉즉발 상황까

지 가기도 했으며,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개발까지 이르는 심각한 관계로 치닫는 상황이 된 것을 깊이 우

려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듯 남북의 이익을 위해 적

대와 불신의 지속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적 관점으로 화해하고 교류 협력하는 평화적인 관계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경제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은 서로 통합적 기반을 만

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길이며,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통일과 평화의 안목은 문명사적 전환의 의미 있는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땅히 60년간의 정전체제는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

다.

 오늘 우리불자와 시민들이 모여 한국전쟁 정전60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음악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벽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자비의 음악이 한반도 곳곳에 

울려 퍼져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앙축합니다.

마음속의 경계선을 없애고 이미 하나로 연결된 미래의 남북을 살아가고 만들어나가는데 힘써 한반도

와 동북아의 평화체제가 공고히 이루어 질것을 염원하고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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